
KLPGA 임원(이사) 입후보 출마 포부서

            지혜롭게 일하고 책임질 줄 아는 일꾼이 되겠습니다.

안녕하십니까? 이사에 입후보한 김순희입니다.  

어느덧 협회의 일꾼으로 일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.

저는 4년 동안 회장님 이하 이사님들과 함께 대통령상 수상과 중계권계약

사옥 매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함께 성공시키고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왔습니다.

그 중 가장 기억 남는 건 코로나 팬데믹 시절 철저한 방역으로 세계 최초로 투어를 성공적으로 

개최한 일입니다.

해외 언론에서도 우리 협회가 K방역을 선도했다고 극찬을 할 정도로 최고의 팀플레이를 보여줬고

해외 협회에서 메뉴얼을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.

저는 4년 동안 투어대회 .파트너십 사업과 협회 내외부행사 등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

있도록 일을 해왔습니다.

과거보다 협회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업무량 또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

선후배님들께서 협회 위상을 높여 놓은 만큼 그 위상이 오래 지속 할 수 있도록 더 발전된 협회가 

되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.

협회는 학교가 아닙니다. 

배워서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.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. 

협회는 협회 타이틀로 폼만 재는 사람보다 부지런하게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.

저는 4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소소한 업무부터 큰 결정까지 묵묵히 일했습니다. 

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.

      

저는 앞으로도 선수로서가 아니라 행정가로서 투어발전과 투어를 은퇴한 회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

일에 더욱 매진 할 것입니다.     

협회의 미래를 위해 협회의 꿈을 위해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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